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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조파괴범 심종두, 김주목 중형 선고해야”
노조파괴 피해노동자 기자회견…“검찰, 봐주기 기소. 법원, 망가진 노동자 삶 고려하라”

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8월 13일 서울남부

지방법원 앞에서 ‘노조파괴 주범 심종두 엄

정 처벌촉구, 피해자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 

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피해를 본 노동자

들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사건의 주범인 심

종두, 김주목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

높였다. 

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

모두 168개의 기업의 노무관리를 맡아 14개

의 노조를 무너뜨리고, 노무관리를 맡은 기업 

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다. 금속노

조에서 유성기업, 상신브레이크, 발레오만도 

등 여러 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

로 피해를 봤다.

검찰은 지난해 6월 19일 이들에게 1년 6개

월의 징역과 1,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. 

심종두와 김주목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23

일 서울남부지법이 내릴 예정이다.

심종두와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서 13억 

원을 받는 등 노무 조언과 노조파괴 성공보

수로 80여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

다. 심종두는 노무사법 위반으로 노무사 자격

을 박탈당했지만, 경영지도사 명목으로 노무

법인 글로벌원의 대표를 맡아 버젓이 노무사 

활동을 하고 있다.

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“심종두, 김

주목이 정상적으로 노무사 활동 중이라는 사

실이 놀랍다. 이들이 저지른 노조파괴로 수많

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”라며 “반

사회 범죄자이자 한국에서 영구 격리해야 할 

사람들이다. 사법부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

판결 내릴지 지켜보겠다”라고 말했다.

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“이번 판결은 노

조 파괴자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잣대로 판결

하는지 볼 기회다.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니 

노조파괴가 이어지고 있다”라며 “노조파괴

로 노동자들의 삶을 망친 책임을 무겁게 물

려야 노조파괴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다”라

고 지적했다.

도성대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장

은 “노동자가 노조파괴에 맞서 싸울 때 검

찰은 기본 3년을 구형했다. 감시카메라만 가

려도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례가 있다”라며 

“심종두와 김주목은 각각 경총과 노동부에

서 일한 경력으로 전방위 노조파괴를 이끌었

다. 수많은 사람이 10년 넘게 고통받았다. 이

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”라고 분노했다.

이날 기자회견에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전 

대신증권지부장과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

대의료원지부장 등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

손해 입은 사업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. 이 

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

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

찍고, 가족과 관리자를 동원해 노조탈퇴를 요

구하고,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

방법으로 노조를 파괴했다.

김차곤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“검찰

이 창조컨설팅의 혐의 중 어용노조 설립 혐

의만 한정하는 축소 기소를 저질렀다”라며 

“창조컨설팅 범죄행위는 이번 공소장에 기

재된 것만 있는 게 아니다. 법원이 이를 고려

해 심종두, 김주목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

다”라고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지적했다.

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대표자들은 서울남

부지법에 심종두, 김주목의 엄정처벌을 요구

하는 탄원서 6천 장을 제출했다.


